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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의 시간,
여성노동자 파업 투쟁의 깃발로
채워가자!

여성 노동자가 빼앗긴 시간 통제권

아르바이트 노동자 A는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마세요.”라고 통보받았다. 해고 

사유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던 A는 하루에 4시간, 주 3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였다. 스

케줄 변동이 잦았던 A의 일터는, 준비 시간이나 대기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산정하지 않았

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대학교는 주 14시간까지만 일하게 했고, 

거기서 일하는 B는 저임금을 메꾸기 위해 2~3개의 학교에서 일해야 했다. 아이를 돌보지 

않는 남성 노동자에게 뒤처지기 싫었던 C는, 육아하지 않는 시간의 거의 전부를 일터에서 

노동했다. C의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이 훌쩍 넘었으나, 회사는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 갖

은 방법을 썼다. 노동자이자 주부인 D의 일터인 마트는 일요일에 영업하고 월요일에 쉰

다. 그러나 D는 월요일에 출근하는 남편과 아이들의 밥을 해 먹이기 위해 일터가 쉬는 날

에도 어김없이 일찍 일어나야 했다.

2020년 1,908시간, 2021년 1,910시간, 2022년 1,901시간. 한국 노동자들의 일터에서

의 연간 노동시간이다. 같은 해 OECD 평균인 1,687시간과 1,744시간, 1,752시간과 비교

하면 한국의 노동자들은 연 150시간가량 더 일하고 있다. 이는 ‘임금노동’으로 여겨지지 

않는, 무급 노동시간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2023년 기준 무급 노동시간은 남성 하루 

49분, 여성 215분이다.1) 대부분 가사 및 돌봄노동이다.

24시간과 1주일, 365일이라는 시간. 자본가와 노동자,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모든 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불문하고 모두 함께 감각하고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스스로의 시간

표를 짤 수 있는 위치인지 요구받는 위치인지, 어떤 밀도로 어떻게 배치된 시간표를 요구

1)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54757

조건희 상임활동가,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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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지가 다를 뿐이다. 그리고 가부장제와 결탁한 자본주의는 여성으로부터, 노동자로부

터 일터와 삶터에서의 시간의 통제권을, 관계 맺음의 상상력을 빼앗아 왔다.

여성노동자의 ‘일’을 들여다본 실태조사

지금의 자본주의는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에 놓여있고 가사 돌봄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여자는 위험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시간제에 여자가 

많으니까.”, “돌봄은 부차적이고 여성적인 일이니까.” 등 왜곡된 이유를 붙이며 착취를 내

면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씁쓸하게도, 가사·돌봄 노동의 여성으로의 전가, 가장

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화되는 비정규직화 등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흔히 볼 수 있

는 현상이 되었다.

2024년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 여성노동자들이 파업한다. 직장과 가정에서 여성노동

자의 파업을 조직해, 역행하는 시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단체와 개인이 모여 “2024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결성했다. 조직위는 지금, 다양한 현장에서 여성노

동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얼마나 임금을 받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떤 노동에 투

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으로 2023년 12월부터 약 2

달간 설문과 면접으로 구성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693명이 응답했다. 

교사, 대리운전기사, 사무직 노동자, 시간강사, 요양보호사, 전업주부, 청소노동자, 초단시

간 아르바이트, 필라테스 강사, 활동가 등 21명과의 면접조사도 병행했다.

임금 실태, 여성노동자 저임금의 원인과 해결책, 가사 및 돌봄노동의 시간과 어려움, 해

결책을 중심으로 물었던 설문은 예상만큼 씁쓸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한다는 응답은 

30%가 넘었지만, 월 250만 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최저임

금 이하로 급여를 받는 비율이 45%였다. 과로 사회와 가사 돌봄노동의 이중부담을 견뎌

내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상황을 반영하듯,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가사 및 돌봄에 있

어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작동한다고 답했다.

면접자들의 연령이나 고용형태는 각기 달랐지만, 아플 때 푹 쉴 수 있는 노동자는 별로 

없었다. 특히 불안정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들의 경우 ‘대타’가 필수조건으로 작동했다. 대

타를 부탁함에 따르는 미안함은 본인의 몫이 되었고, 혹 구하지 못하면 쉬지 못했다. 국가

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큰 규모의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제도적으로나마 육아휴직이

나 출산휴가, 연차를 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쉬는 동안 노동강도가 올라갈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 당장 프로젝트 마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쉬는 게 사치처럼 보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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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유로 잘 못 쉬는 건 매한가지였다. 한편, 돌봄 대상이 있었던 면접자들은 가사 돌

봄과 일을 병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시간과 여유 부족으로 

더 잘해주지 못함에 따른 미안함을, 다른 한편으로 일과 가사 돌봄 이외의 시간을 상상할 

여지조차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혼자 헤쳐나가야 했던 힘듦을 공유해주었다.

여성노동자 파업 투쟁으로, 사회의 시간표를 재조직해가는 실마리를!

2024년 3월 8일, 조직위는 “우리가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는 구호를 실현하기 위해 

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중부담의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면서 이익만을 쏙 빼먹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서, 아래와 같은 5대 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 여성노동자의 멈춤으로, 역행하는 시대 돌파해 나가자! 출처 : 2024년 38여성파업 조직위원회

△	여성 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성별 임금 차별 철폐

△	여성노동자를 옭아매는 이중의 굴레를 깨기 위한 돌봄 공공성 강화

△	모든 노동 기회가 평등하게!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보장

△	�여성노동자의 실질적인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임신 중지 건강보험 적용 및 유

산 유도제 도입

△	여성노동자와 모든 불안정 노동자의 빈곤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이날 여성파업 대회는 서울 보신각에서, 오후 12시 20분부터 진행된다. 보신각에서 모

이면 좋지만, 굳이 보신각이 아니더라도, 여성의 날 가사노동을 하지 않겠다며 아파트 발

코니에 앞치마를 걸었던 스위스의 사례처럼 투쟁의 현장을 더 확장해 나가자. 그렇게 3월 

8일 이후로도 지속될 24시간이란 유한한 시간을, 노동과 돌봄, 교류, 정치, 문화 활동의 

시간으로 함께 재조직해 갈 수있는 힘으로 만들어가자.




